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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에서는 2010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주변（周邊）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쿠
마모토현 아마쿠사시（天草市）와 레이호쿠쵸（苓北町）에서 종합적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1차 
프로젝트인 베트남・후에（Hue）시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교섭학의 실천’ 을 통해 일본 국내 유수의 ‘역사・
문화의 보고（寶庫）’ 인 아마쿠사 제도（諸島）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ICIS 조교）
　아마쿠사 제도란 규슈 서해안（동중국해） 앞 바다에 
있는 크고 작은 120여개 섬의 총칭이다. 이 지역은 예로
부터 바다를 통한 교류가 이루어져왔으며 1966년 아마
쿠사 오교（五橋）의 개통으로 오야노지마（大矢野島）・
가미지마（上島） ・시모지마（下島） 등이 규슈와 육로
로 연결되기 전까
지는 쿠마모토・
나가사키・가고시
마 등과의 교류를 
통해 독자적인 문
화를 형성해왔다. 
16세기 후반~17
세기 초에는 그리
스도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현
지 영주（領主）들이 그리스도교 금지정책을 펼치게 되
자 1637~38년 ‘아마쿠사・시마바라 잇키（一揆, 백성
의 대규모 저항운동）’ 가 일어난다. 잇키가 실패로 돌아
간 후 에도막부는 금교（禁敎） 정책을 통해 기리시탄（근
세 그리스도교 신자）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을 탄압하였
다. 그러나 아마쿠사 사람들은 신도임을 감춘 채 신앙을 
유지하며 독자적
인 종교문화를 형
성해왔다. 이러한 
아마쿠사 지역에 
대해 ICIS 멤버들
이 역사・지리・
사상・언어・종교 
등 다양한 전공과 
시각을 통해 흥미
있는 연구를 진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참여 대학원생들이 현지인과의 교류, 협력의 중
요성을 체험하는 것 또한 이 번 조사의 목적이었다. 현지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이 만든 역사와 문화를 
간직해 온 현지 사람들의 이해와 협조를 얻는 일이다. 다
행히 사찰・신사 등에서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조사를 
흔쾌히 허락해 주어 많은 소장 자료를 조사할 수 있었다. 
또 지자체의 전면적인 후원에 힘입어 사전답사부터 현지
조사까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아마쿠사 연구는 이미 다양하고 폭 넓은 성과가 축적
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 중에서도 고향에 대한 깊
은 애정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열정적인 연구 활동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향토사 연구자들의 귀중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다. 7월 29일에 개최된 아마쿠사 역사연구
의 일인자인 쓰루타 분시（鶴田 文史）선생의 강연‘西海・
아마쿠사 지역 연구의 실천’, 그리고 쓰루타선생과 기리
시탄 연구자인 하마사키 켄사쿠（濱崎 獻作）선생이 참
여한 좌담회는 멤버들에게 귀중한 기회였다.　　 
　조사는 지리・생업・사찰/신사・기리시탄・고문서 
등 다섯 그룹으로 구성하여 서로 진행상황과 정보를 파
악하면서 진행되었다. 조사에서 얻은 성과들은 교원・연
구원・대학원생 등 참여 멤버 모두가 집필, 간행하는 조
사보고서를 통해 보여드릴 예정이다.
ICIS 주변프로젝트 아마쿠사 필드워크 조사 기록
레이호쿠쵸 자료관 고문서
다나조코（棚底） 지구 풍경
좌담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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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쿠사（天草）’ 라는 단어는 나에게 음감이 좋은 
말이다. 처음 이 익숙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하늘’ 을 
뜻하는 ‘아마（天）’ 보다 ‘달다’ 는 뜻의 ‘아마（甘）’ 를 
연상해 버렸다. 정체 모를 ‘하늘 풀’ 보다는 ‘단맛’ 을 가
지는 ‘단 풀’ 쪽이 아무
래도 먼저 떠오른 것
이다. 하지만 실제 아
마쿠사는 단순히 ‘아마
（甘）’ 라는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곳이란 것
을 7월의 현지 조사를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서 나는 책상 위에서와는 다른 살아 숨쉬는 아마
쿠사를 만나게 되었다.
　아마쿠사는 평온하다. 드넓은 전원 앞에 서면 무심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게 되고 평소 급하기 십상인 마음
도 묘하게 가라앉음을 느꼈다. 아마쿠사 시청 소재지인 
혼도（本渡） 역시 밤 9시가 지나면 인적이 드물어진다. 
아마쿠사의 첫 날, 오사카의 떠들썩한 밤거리에 익숙한 
이들은 다소 불편하다는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틀째부터 푸념은 들려오는 바다의 호흡, 갯바람의 부름
과 이에 대답하는 듯한 우리의 환희의 합창으로 바뀌었
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바다를 느끼는 것은 나를 포함한 
유학생의 대부분에게 좀처럼 없는 체험이다. 바다에 발
을 담글 때의 감동과 흥분이 지금도 되살아나는 듯하다. 
그리고 조사를 계속하는 사이 아마쿠사에 대한 이해는 
날로 깊어지고 이와 함께 바다가 아마쿠사에 제격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아마쿠사가 바로 바다 그 자체였다. 아마쿠사 사
람들의 삶과 대외 교류를 뒷받침해 온 바다가 역사를 목
격하는 동안 바다가 품은 성격 또한 아마쿠사에 뿌리 내
리게 된 것이다. 바다가 너그럽게 만물을 받아들이듯 아
마쿠사 주민들 또한 따뜻하게 우리를 반기며 이번 현지 
조사를 성심껏 도와주었다. 때로는 평온하다가도 때로
는 거칠어지는 바다처럼 아마쿠사 사람들은 압박에 시달
릴 때 봉기를 일으켜 용감하게 맞서 싸웠으며, 또한 헤아
릴 수 없는 보물을 기르는 바다처럼 아마쿠사에는 수많
은 ‘보물’ -역사 자료가 잠들어 있다. 몇 백년의 세월을 
보낸 고문서는 지역민들의 손에 의해 보관되어 옛 아마
쿠사의 슬픔과 기쁨을 힘차게 호소하고 있다. 우리는 그 
강한 생명력에 압도되어 조심조심 페이지를 넘기는 손가
락도 그만 떨리기 시작한다. 아마쿠사의 기억을 의미하
는 고문서의 존엄을 절대 손상시켜선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무엇보다도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다를 통해 태어난 
아마쿠사의 신비성이다. 마리아 관음이나 도처에 은밀히 
새겨진 십자가, 어둑어둑한 밀실에서의 천주교 기도문 
낭독 등, 빛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스스로 마음의 광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아마쿠사의 진정한 힘이지 않을까.
　바다를 ‘짜다（鹹）’ 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듯 아
마쿠사 역시 ‘달다（甘）’ 는 한 글자에 전부를 담아낼 수 
없다. 직녀와 견우가 재회하는 7월에 우리도 아마쿠사를 
만났다. 또다시 만나게 될 그날, 아마쿠사가 어떤 새로운 
맛을 보여 줄지 기다려진다.
　　　바다의 도시 아마쿠사（天草）—현지조사를 마치며
　　　　　　　　　　　　　　　　　　　　　　　　　　저우 슈왕슈왕（鄒 雙雙・ICIS－RA）
기리시탄 묘지（아마쿠사시 혼도）
다바타씨 인터뷰
4　우선 유엔 진（袁 進・푸단（復旦）대학）교수는 ‘근
대 서양인 선교사의 번역이 중국어 문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에서 근대 초기에 나타난 유럽체 백화작품이 외
국어를 통한 중국어 변혁을 이룬 첫 사례로 서양 문학이 
중국 문학에 영향을 준 작품
임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쉬 시이（徐 時儀・상해사범
대학） 교수는 ‘서학동점（西
學東漸）과 중국어 어휘의 변
천’ 에서 명청시대부터 민국
시대까지의 중국어 말뜻과 개
념 술어를 분석함으로써 서양 
문화 및 사유 방식이 중국어
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우치다 케이치（內田 慶市・
ICIS）교수는 ‘언어접촉과 ‘신흥어법（新興語法）’ 에 대
하여’ 에서 언어접촉으로 인한 중국어 표현 방법의 변화
를 ‘신흥어법’ 으로 규정하고 서구의 여러 언어뿐만 아
니라 알타이어, 특히 일본어와의 관계를 논하였다.
　쳔 팡웨이（陳 力衛・成城대학）교수는 ‘근대 중국어 
문체의 일본어 영향에 대해’ 에서 일본어 구문（歐文） 
번역체와 중국어 구화체（歐化體）의 유사성을 통해, 일
중 번역이 중국어 문체 형성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을 지적하였다.
　장 칭（章 淸・푸단（復旦）대학）교수는 ‘“계（界）”
의 허실- “~계” 에 대하여’ 에서 근대 중국 사상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界）’ 라는 표현은 천하 대동의 이
상을 버리고 국가가 최고의 정치 실체임을 인정한 후 중
국 지식인이 국가와 개인 간의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
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임을 지적하였다.
　팡 웨이궤이（方 維規・북경 사범대학）교수는 ‘언어
와 사변（思辯）-중국어 구조에 관한 서방 철학자와 한
학자의 사색’ 에서 서양 철학과 한학자에 따른 중국어의 
구조와 논리 관계에 관한 사고에 대해 논하였다.
　치바 켄고（千葉 謙悟・츄오（中央）대학, 조교）선
생은 ‘외국어 수용의 첫 단계-19세기 중국어의 음역어
（音譯語）’ 에서 19세기 각종 문헌을 5가지로 분류하여 
각 문헌에 보이는 음역어의 특징과 상호 관계에 대해 고
찰했다. 
　나가자토미 사토시（中里見 敬・큐슈（九州）대학）
준교수는 ‘중국어의 자유간접화법에 대해’ 에서 중국소
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자유간접화법
을 고찰하면서, 문학혁명 이후의 현대소설 문체가 청말
민초（淸末民初）의 문언소설（文言小說）의 성과를 계
승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션 궈웨이（沈 國威・ICIS）교수는 ‘『구화어법（歐化
語法）』에 보이는 일본어 요소에 대해’ 에서 근대화 과
정에 보이는 중국어의 변화 중 ‘『구화어법』’ 에도 일본
어의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새로운 연구방법과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오쓰카 히데아키（大塚 秀明・쓰쿠바（筑波）
대학）준교수는 ‘저우（周）형제의 번역 작품에 보이는 
구화（歐化） 어법에 대해’ 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다음날은 신진연구자들에 의한 워크샵이었다. 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惠・COE-PD） ‘‘샹하이 셜록 홈즈’ 에서 
‘동방의 셜록 홈즈’ 로’ , 슈 하이화（許 海華・간사이대
학, 박사후기과정） ‘구 나가사키（長崎） 당통사（唐通事）
와 그 자제들의 언어교육-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시대로’, 
이나가키 토모에（稻垣 智惠・COE-RA） ‘경험을 표현하
는 ‘구어（過）’ 에 관하여-신흥어법의 관점에서’ , 왕 하
이（王 海・COE-RA） ‘보편화와 상대화의 시야로 보는 
중국–시바 료타로（司馬 遼太郞）의 중국관을 중심으로’ , 
카이 샤오팡（海 曉芳・COE-RA） ‘『국어학초창（國語
學草創）』의 전통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 등 5명의 보고
가 실시되었다.
 히노 요시히로（氷野 善寬・COE-DAC）
　 2010년 8월 1일・2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에서는 ‘언어의 접촉과 수용-중국어의 근대
화와 외국어’ 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 접촉과 수용 - 중국어의 근대적 변화와 외국어
제５회　국제포럼
　기조강연
유엔 진　교수
국제포럼
　연구발표
　신진연구자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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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전 세션에서는 4개 발표가 있었다. 저우 전허
（周 振鶴・푸단（復旦）대학）교수는 ‘인쇄출판사에 있
어 근대 문헌’ 에서 고대와 현대를 이어주는 과도기인 근
대 문헌연구의 중요성을, 장 시핑（張 西平・북경외국어
대학）교수는 ‘해외에서의 명말청초（明末淸初） 가톨릭 
중국어문헌의 수집과 정리’ 에서 명청（明淸）시대 중국
으로 건너온 전도사들이 남긴 가톨릭문헌을 정리할 필요
성을 각각 강조하였으며, 수 징（蘇 精・대만 청화（淸華）
대학）교수는 ‘초기 묵해서관（墨海書館）에 대하여’ 에
서 선교사들이 만든 묵해서관의 성립과정과 문화거점으
로서의 성격에 대해, 우치다 케이치（內田 慶市・ICIS）
교수는 ‘모리슨의 『신천성서（神天聖書）』성립 과정 재
고’ 에서 모리슨의 한역（漢譯）성서 성립과정의 선행
연구와 새로운 자료 조사를 통하여 신설（新說）에 대해 
각각 언급하였다. 이상의 기조보고를 통해 새로운 자료의 
발견, 새 분야에 대한 자료 정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신 더용（辛 德勇・북경대학, 교수）, 천 정홍（陳 正宏・
푸단대학, 교수）, 왕 바오핑（王 寶平・저장（浙江）공
상대학, 교수）, 장 지창（張 志强・남경대학, 교수）, 장 
중민（張 仲民・푸단대학, 강사） 선생으로 구성된 세션
에서는 송대（宋代） 석각척인지도（石刻拓印地圖）부터 
근대 중국의 구텐베르크 수용, 베트남의 한적（漢籍） 등 
고대에서 근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드는 인쇄기술과 판본
에 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리 샤오제（李 曉傑・푸단대학, 교수）, 펑 진롱（馮 
錦榮・홍콩대학, 부교수）, 린 쉐종（林 學忠・홍콩 성시
（城市）대학, 상급도사（上級導師））, 까오 시（高 晞・
푸단대학, 부교수） 선생으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근대 중
국의 국제법 개념 수용 및 서양인이 기록한 근대 중국의 
의료 보고서와 같은 근대 중국과 서양의 접촉에 주목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시 지아（司 佳・COE-PD）, 저우 전환（雛 振環・푸
단대학, 교수）, 푸 더화（傅 德華・푸단대학, 교수）, 장 
주산（蔣 竹山・대만 동화（東華）대학, 조교수） 선생으
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그리스도교 전도 시 중국에서 사
용된 텍스트, 근대 상해에서 출판된 서적의 한국 내 유통 
등 이문화 번역과 그 유통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타오 더민（陶 德民・ICIS, 교수）, 카와베 유타이（川
邉 雄大・코쿠시칸（國士館）대학, 강사）, 천 지에（陳 捷・
국문학연구자료관, 연구원） 선생으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주로 일본에서 본 중국과의 역사 문화 교류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 메이롱（阿 梅龍・프랑크부르트대학, 교수）, 천 샤
오화（陳 少華・남경농업대학, 교수）, 관 시페이（關 詩
珮・남양이공대학, 조교수）, 장 샤요이（張 曉依・상해
도서관, 연구원）, 정 유（鄭 瑜・상해외국어대학, 강사） 
선생으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근대 중국에서의 서학과 신
문 등 신미디어의 출현에 따른 지식체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왕 홍지（王 宏志・홍콩중문（中文）대학, 교수）, 천 
리웨이（陳 力衛・세이죠（成城）대학, 교수）, 유 췌링（于 
翠玲・북경사범대학, 교수）, 좡 친용（莊 欽永）, 루 나（魯 
納・오슬로대학, 교수） 선생으로 구성된 세션에서는 번
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휘문제 등에 관한 연구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심포지엄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惠・COE-PD）
　기조강연
　연구발표
출판인쇄와 지식의 환류（環流）-16 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제４회　국제심포지엄
　 2010년 10월 30일・31일 간사이대학에서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 주최, 상해시 신문출판국 박물관의 
후원으로 국제심포지엄 ‘출판인쇄와 지식의 환류（環流）-16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가 개최되었다. 중국・홍콩・대
만・싱가포르 등 각국에서 활약하는 30여명의 일선 학자가 한 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관계자 기념촬영
6　 2010년 7월 10일（토）・11일（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은 본교（以文館 4층 세미나실）
에서 학술포럼 ‘베트남・후에 연구 最前線　―주변취락 연구의 시각에서―’ 를 개최하였다.
베트남・후에 연구 最前線　─주변취락 연구의 시각에서─
　본 포럼은 ICIS의 주변（周邊）프로젝트 중 하나인 베
트남・후에 교외취락 종합야외조사（2008・2009년도）, 
그리고 베트남 연구자와 함께 추진한 후에（Hue） 도성
주변지역 전통지방 문서자료 수집 프로젝트（도요타재
단 지원）의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째 날 ‘제1부 후에 전통지방문서군의 세계’（도요타 
재단과의 공동개최）의 발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COE조교） ‘후에 전
통지방 문서수집 보존 프로젝트의 개요:문서 군（群）
으로서의 가치’
・ 시마오 미노루（嶋尾 稔・케이오대학, 교수） ‘후에 근
교 촌락 丁簿의 사료적 의의’
・ 우에다 신야（上田 新也・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
원） ‘타잉폭 수집자료를 통한 후에 주변 촌락문서의 
가능성’
・ 신에 도시히코（新江 利彦・교토대학, 조교） ‘참파왕
가문서（占婆王府檔案）의 해독 : 레이（黎）・타이손（西
山） 왕조 문서와 응웬（阮） 왕조 쟈롱 연간 후에 美利
邑 문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COE-PD） ‘후에 주
변지역 勅封狀의 여러 양상’
・ 마쓰오 노부유키（松尾 信之・나고야상과대학, 교수） 
‘1930년대 地簿 자료의 위상’
・ 하스다 타카시（蓮田 隆志・교토대학 연구원） ‘하타잉村 
문서의 초보적 고찰을 통해 본 국가와 촌락의 관계’
　종합토론에서는 베트남 연구의 관점에서 모모키 시로
（桃木 至朗・오사카대학）교수가 참여하였다.
　둘째 날 ‘후에 도성 구（舊） 외항（外港） 취락 조사 연
구−문화교섭학으로서의 필드 연구를 향하여−’ 는 본 
거점의 야외조사 성과 보고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니시무라 마사나리 ‘역사지리학적 관점에서 본 후에 
도성 북교역（北郊域）’
・ 노마 하루오（野間 晴雄・COE 교수） ‘후에 근교 외항 
상업지구의 공간분절（空間分節）과 의미’
・ 응웬 티 하타잉（COE-RA） ‘地簿 분석으로 통해 본 디
아링 지구의 경관 변화―1935~1996년을 중심으로’
・ 오카모토 히로미치 및 이노우에 미쓰유키（井上 充
幸・COE 특별연구원） ‘후에 교외 두 마을의 형성과 
변천―수집 가보（家譜）・문서사료 및 인터뷰 조사를 
중심으로―’
・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 특별연구원） ‘후
에 비석 자료 수집의 성과와 연구 전망’
・ 응웬 쾅 청 티엔（후에 과학대학 준교수） ‘후에 도성
주변의 수상（水上） 거주자에 대하여’
・ 황 윤（黃 蘊・COE-PD） ‘후에 밍훵（明鄕）의 천후（天
后） 신앙에 보이는 동태성과 다면성’
・ 스에나리 미치오（末成 道男・동양문고 연구원） ‘디
아링의 종교의례와의 비교를 통해 본 킹（京）족의 밍
훵 인식’
・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오사카대학 조교） ‘배행자
（輩行字）를 통해 본 후에 훵빙 사（社）의 밍훵 및 
화교/화인（華人）’
　종합토론은 화교연구, 후에 교외취락연구, 베트남사 
연구자로서 미오 유코（三尾 裕子・동경외국어대학 교
수）, 스에나리, 모모키선생이 참여하였다.
　짧은 시간 내에서 이루어진 충실한 발표와 토론은 베
트남 연구, 나아가 동남아시아 화인 연구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분야를 달리하는 연구자들 또한 
야외조사를 통해 그들 나름의 방법론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다.
　후에 도성 주변 지역은 연구대상으로서 많은 가능성이 
보이며 현재 베트남의 형성과정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새로운 연구자의 참여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COE 조교） 
관계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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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7월 2일（금）, 고려대학교（박물관 사회교육실）에서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과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가 주최한 국제학술포럼 ‘능묘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조선왕릉과 그 주변’ 이 개최되었다.
능묘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위상　―조선왕릉과 그 주변―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방법론 연구 워크샵
　ICIS에서는 연구원들이 구
상・기획, 운영하는　‘주변의 
문화교섭학’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그 2차 사업으로 
본인은 한국의 조선왕릉을 중
심으로 한 근세 동아시아 능
묘제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 
목적은 사상・문화・지리적 
주변성, 그리고 자국을 중심으
로 한 국가관・세계관을 가지
고 있었던 조선・베트남 응웬（阮）조・근세 일본, 그리
고 류큐（琉球）왕국의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포럼은 고려대학교측（한국사연구소 및 박물관）의 협조
와 （재）일한문화교류기금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규모
는 작았으나 차세대 연구자, 일반인의 모습도 적지 않았
으며, 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느낄 수 있었다.
　1부에서는 조선왕릉 조영에 보이는 풍수사상, 국가 제
사에서 왕릉제사의 위상, 그리고 현궁（玄宮） 조성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응웬조 황제릉, 류큐 왕
릉, 에도 시기 장군・다이묘（大名） 묘소의 사례가 소개
되었다. 3부는 제2회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
원장을 맡은 조광 선생의 사회로 능묘 제도에 보이는 사
상과 관념, 능전（陵前） 의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조선과 응웬조는 명나라 유교의례의 영향이 강하나 조
선의 능전 의례의 경우, 전통적인 관념체계에 유래될 가
능성이 있다. 류큐 왕실의 능묘는 불교적 요소와 독자적
인 신화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도 시기 묘소에는 불
교식과 유교식（신도식）이 있는데 막부의 의향에 따른 
변화가 보인다고 한다. 한편 영혼에 대해서 혼（魂）과 
백（魄）이라는 두 관념이 존재하는 조선과 응웬조는 명
청（明淸）의 영혼관에 가깝고, 류큐와 일본은 그러한 
경향이 희박하나 유교를 존숭한 다이묘 무덤 양식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능묘연구는 미개척 분
야가 많아 향후 연구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
　각국 연구자들과의 교류는 최대 성과 중 하나로, 이는 
ICIS에서 쌓아온 학술교류의 성과 없이는 불가능하였다. 
‘주변의 문화교섭학’ 연구가 앞으로도 각국・사회・연
구기관의 관심대상이 되고 공통과제나 공동프로젝트 등
을 설정,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 특별연구원）
　2010년 9월 27일 28일 간사이대학 ICIS와 저장（浙
江） 공상대학 일본문화연구소는 중국 항저우（杭州）에
서 문화교섭학의 정의와 연구방법을 심화시켜 그 성과를 
영어 논집 방식으로 발신하기 위한 워크샵을 공동개최하
였다. 
　참석자는 타오 더민（陶 德民）・우치다 케이치（內田 
慶市）・션 궤웨이（沈 國威）・노마 하루오（野間 晴雄, 
이상 ICIS교수）, 거 자오광（葛 兆光）・최관・왕 용（王 
勇, 이상 학술협정 기관 책임자）, 그리고 얀 샤오탕（嚴 
紹 ）・탕 졍난（湯 重南）・정 페이콰이（鄭 培凱）・스
즈키 사다미（鈴木 貞美）・우 샤오밍（伍 曉明）・최용
철・왕 샹화（王 向華）・팡 웨이귀（方 維規）・천 샤오
파（陳 小法）・류 유에빙（劉 岳兵） 등 일선 학자들이 
참석하여 발표 및 토론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학술협정기
관 책임자 중 황 준지에（黃 俊傑）・쟝 시핑（張 西平）・
쟝 칭（章 淸）・저우 전허（周 振鶴） 등도 발표문을 통
해 워크샵에 참여하였다.
 타오 더민（陶 德民・ICIS교수）
아즈마쥬지선생의 취지설명
종합토론
관계자 기념촬영
8　2010년 10월 16일 （토）・17일 （일）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ICIS）의 주최로 국제 심포지엄 ‘선박 
문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근세 류큐（琉球）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가 류큐대학 
치하라（千原）캠퍼스 교육학부동 104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선박 문화를 통해 본 동아시아 제국의 위상
- 근세 류큐（琉球）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간 비교를 중심으로 -
　본 심포지엄은 2009년 9월 베트남 후에에서 열린 ‘후
에의 문화와 역사：주변 취락과 외부와의 관계를 통해’, 
2010년 7월 한국 서울에서 열린 ‘능묘를 통해 본 동아시
아 제국의 위상-조선 왕릉과 그 주변’（7페이지 참조）
과 더불어, 특히 근세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주변（周邊） 
지역에서 일어난 문화교섭의 실태를 상호 비교하고자 하
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그 목적은 ‘선박문화’ 를 주제로 
논의를 심화시켜 가기 위해 특히 선박문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도서（島嶼）국가 류큐를 중심으로 일본・
한국・베트남 등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각의 연구상
황 공유 및 상호 교류를 하는 것이다.
　먼저 마쓰우라 아키라（松浦 章・ICIS）교수의 기조
강연 ‘중국 범선에 의한 동아시아 해역 교류’ 에서는 중
세 이후의 사료 통계 자료와 회화 및 사진 등을 통해 동
아시아 각 지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중국 선박 활동이 
소개, 해설되었다.
　제1부 ‘도서국가 류큐의 선박문화’ 에서는 토미야마 
카즈유키（豊見山 和行・류큐대학, 교수） ‘배와 류큐사
（琉球史）-근세 류큐선을 
둘러싼 여러 모습’ , 후카
자와 아키토（深澤 秋人・
오키나와（沖繩）국제대학, 
강사） ‘승무원을 통해 본 
류（琉）・중・일 교류사-
호송선・비선（飛船）의 
경우를 중심으로’ , 이타이 
히데노부（板井 英伸・오
키나와대학, 특별연구원） 
‘현장（필드）에서 볼 수 
있는 사실, 근세 선박의 소멸・변화・계승과 그 동태’ 등 
세 가지 발표를 통해 근세 류큐의 국가 정책과 지역성, 
승무원의 관점과 그 실태, 현장 조사의 가능성 등이 제시
되었다.
　제2부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선박문화’ 에서는 장 
두크 아인 손（베트남 다낭 사회경제 발전 연구소, 부원
장） ‘응웬（阮）왕조기 베트남의 조선업, 선벌（船筏）
의 종류, 그리고 선박 관리 정책에 대하여’ , 이철한（국
립 해양 문화재 연구소, 학예연구관） ‘조선왕조 후기의 
선박문화’ , 코지마 료이치（小嶋 良一・간사이（關西） 
설계 주식회사, 대표이사） ‘근세 일본 선박의 지역적 특
징’ 등의 발표를 통해, 베트남・조선・일본 선박문화의 
구체적인 사례와 연구 현황이 제시, 소개되었다. 
　17일 오전 제3부에서는 아다치 히로유키（安達 裕之・
도쿄대학）교수가 선박사（船舶史）・기술사（技術史）
의 관점에서, 우에즈 히토시（上江洲 均・쿠메지마（久
米島） 자연문화 센터, 명예관장/메이오（名櫻）대학, 명
예교수）선생이 류큐・오키나와의 민속학적 시점에서, 
그리고 우에다 마코토（上田 信・릿쿄（立敎）대학）교
수가 자패（紫貝） 유통을 중심으로 근세 동유라시아사
의 관점에서 각각 논평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예정 시
간을 초과하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편 본 심 포 지 엄 은 인 터 넷 을 통 한 영 상 중 계
（U-stream）와 요점 게재（트위터）를 시도하였다. 담
당자의 경험 부족과 회장 설비 문제 등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일간 100명을 웃도는 시청
자 수를 기록하였으며 트위터를 통해서 유익한 질문과 
코멘트가 들어오는 등, 인터넷 중계의 가능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당일 중계된 영상 자료는 본 거점 사이트 내 
마련된 특설 페이지（http://www.icis.kansai-u.ac.jp/
live/）에서 U-stream 프로그램 페이지를 링크하여 공
개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 라이브러리의 활용 또한 향후 
과제로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COE-PD）
토미야마 카즈유키 선생
관계자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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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윈（黃 蘊・ICIS-PD）
　다민족국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적당한 가
격으로 현지 로컬 푸드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
면 단연 ‘코피티암（Kopi-tiam・카페）’ 혹은 ‘호커 센터
（Hawker Center）’라고 불리는 ‘대중식당’을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 각국 중에서도 경제발전 우등생인 싱가포르
와 말레이시아에는 고급스러운 가게나 세련된 레스토랑도 
많지만, 현지의 서민 문화 또는 미식을 맘껏 즐기고 싶다면 
역시 ‘코피티암’ 과 ‘호커 센터’ 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다.
　호커센터는 면류를 비롯한 다양한 포장마차 요리를 모
은 ‘집합 포장마차 골목’ 과 같은 푸드 코트이다. 주로 중
화계 요리가 많이 팔리고 있지만 원래 말레이 요리인 라
크사（Laksa, 쌀로 만든 면류의 일종）나 나시르막（Nasi 
Lemek, 밥류의 말레이 요리）을 파는 경우도 많다. 한
편 코피티암은 호커센터보다 규모가 작지만 기본적인 성
격은 호커센터처럼 포장마차 요리를 한데 모은 식사처이
다. ‘Kopi’ 는 말레이어로 ‘커피’ 를 의미하며 ‘tiam’ 은 
푸지엔（福建）말로 ‘가게’ 라는 뜻으로, 직역하자면 커
피숍인 셈이다. 코피티암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특유
의 음식 문화의 산물로 현지 식생활 문화와 역사를 전하
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코피티암의 가장 큰 
매력은 저렴한 요금에
서 찾을 수 있다 . 싱가
포르에서는 음료를 포
함해 한끼 2.5 싱가포
르 달러（2200 원）부
터 5 싱 가 포 르 달 러
（4300 원） 전후로 해
결 할 수 있으며 , 메뉴 
역시 푸지엔미엔（福
建麵）이라 불리는 국수부터 차오저우（潮州）계의 죽까
지 다종 다양한 음식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다（사진 1）.
　원래 코피티암은 주로 아침 식사를 파는 곳으로 전형
적인 아침 식사 메뉴는 카야（야자 마가린） 토스트와 계
란, 그리고 커피 한 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싱가포르에
서는 2 달러（1700원）정도이다. 커피는 ‘kopi-o’ 라는 
현지 특유의 블랙커피가 일반적이다.
　현지 미식 요리를 제공하는 홍콩의 ‘다찬청（茶餐廳）’
과 같이 코피티암은 싱
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에서 형성된 로컬 푸드 
판매장으로 , 현지 특
유의 음식 문화 스타일
을 반영하고 있다 . 부
담없이 친구와 식사를 
하러 오는 사람 , 지인
과 담소를 나누며 오후
의 아늑한 한 때를 보
내는 노인들의 모습은 코피티암의 변하지 않는 풍경이
다 . 또 비즈니스를 위한 대화 장소로 활용된다는 점 또
한 현지의 사교 방식・관습으로 볼 수 있다 . 여하튼 코
피타임에서는 무심한 듯 느긋한 남양（南洋）만의 시간 
감각을 충분히 맛볼 수 있다（사진 2）.
　코피티암 자체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사회환경
에서 비롯된 산물로, 이러한 음식 문화는 모두 양국의 화
인（華人）과 관계되어 있다. 중국에서 남하해 온 화인
들이 언제부터 커피를 즐겨 마시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
지만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이러한 관습이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커피를 컨
셉으로 다양한 요리를 한 장소에 모아 판매하는 음식업
의 형태는 화인들의 현지화 첫 걸음이라고도 할 수 있으
며, 오늘날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화인 문화 그 자
체의 독자성을 구성하는 일부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양국의 정치와 에스닉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듯 
싱가포르에서 코피티암이라는 장소가 화인에 의한 포장
마차 요리라는 제한이 없는데 반해 말레이시아에서는 코
피티암을 화인의 커피 숍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
른 민족 집단의 코피티암에서의 상업 활동 참여 여부와
는 별개로, 화인이 말레이인의 요리 문화를 흡수해 라크
사와 같은 말레이 요리를 자비로 대접하는 것은 이미 일
종의 음식 문화 교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진 1：코피티암에서 판매하는 요리
사진 2：코피티암에서 담소를 즐기는 사람들
제 6 회
‘코피티암（카페）’ 이 전하는 미식（美食）과 문화
사진 1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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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6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까지 고야스 노부쿠니（子安 宣邦・오사카 대학 명예 교수）씨를 COE의 
객원교수로 초빙.
* 2010년 8월 31일부로 쉬 샤요춘（徐 曉純）・천 링（岑 玲） COE-JA가 퇴임.
* 2010년 10월 1일부로 모리베 유타카（森部 豊）씨가 사업추진담당자로 부임.
* 2010년 10월 1일부로 시 지아（司 佳）씨가 COE-PD로 부임.
* 2010년 10월 1일부로 린 민롱（林 敏容）・판 징（樊 靜）씨가 COE-RA로 부임.
* 2010년 10월 6일부로 한 이진（韓 一瑾）씨가 COE-RA, 송 천（宋 琛）씨가 COE-JA로 부임.
* 2010년 10월 15일부로 천 샤오지에（陳 曉傑）씨가 COE-RA, 왕 주민（王 竹敏）씨가 COE-JA로 부임함.
* 2010년 10월 1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 정 페이카이（鄭 培凱・홍콩 성시대학 교수）씨를 COE 객원교수로 
초빙.
출판물 소개❖
＊呉震・吾妻重二／主編
『思想与文献：日本学者宋明儒学研究』
（上海：華東師範大学出版社、2010年４月・440頁）（中国語）
＊松浦章／著・董科／翻訳
『清代内河水運史研究』
（南京：江蘇人民出版社・2010年６月・438頁）（中国語）
＊陶徳民・小田淑子／共編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別冊6「文化交渉として
の宣教・布教─近代以降の新しい趨勢─」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10年７月・130頁）
＊陶徳民・中村義・藤井昇三・久保田文次・町泉三郎・川邉
雄大／共編
『近代日中関係史人名辞典』
（東京堂出版・2010年７月・619頁）
＊内田慶市／著
『文化交渉学と言語接触─中国言語学における周
縁からのアプローチ─』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
研究叢刊38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2010年９月・357頁）
＊吾妻重二・小田淑子／編
『東アジアの宗教と思想』渋沢栄一記念財団寄附
講座「日中関係と東アジア」第２集
（関西大学文学部・2010年９月・440頁）
＊吾妻重二／編著
『藤澤東畡・南岳・黄鵠・黄坡と石濱純太郎』泊園
記念会創立50周年特別記念展示 展観目録
（関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2010年10月・60頁）
＊吾妻重二／編著
『泊園書院歴史資料集─泊園書院資料集成１』関
西大学東西学術研究所資料叢刊29-1
（関西大学出版部・2010年10月・544頁）
연구자세미나・강연회❖
제26회 연구자세미나 : 2010년 6월 18일
* 고야스 노부쿠니（子安 宣邦・간사이대학, COE객원교수/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소라이（徂徠）학 서론 ―『변명（辯名）』이란 무엇인가」
제27회 연구자세미나 : 2010년 6월 25일
* 이 밍훼（李 明輝・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연구원）
「臺灣學界關於韓國儒學的硏究槪況（대만학계의 한국유학연구에 관한 개괄）」
* 린 유에훼（林 月惠・대만중앙연구원 중국문철연구소, 연구원）
「中文學界韓國儒學的硏究成果及其反思（중문학계의 한국유학에 관한 연구성과 및 반성）」
COE객원교수 강연회 : 2010년 7월 15일
* 고야스 노부쿠니（子安 宣邦・간사이대학, COE객원교수/오사카 대학, 명예교수）
「동아시아 인식의 문제 – 한자론의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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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
편집 후기
11월 초, 학회 발표를 위해 3년 만에 천진（天津）으로 향
했다. 북경에서 고속철도를 타고 30분만에 도착한 천진, 그 변
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다. 친구의 집에서 춘절
（春節, 설날과 같은 중국의 큰 명절）을 보내던 때의 소박하고 
따뜻했던 거리는 이제 빌딩들이 늘어선 현대적 거리로 변모해 
있었다. 중국의 변화는 빠르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문학연구자들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
한 ‘문학연구’ 를 지향하였는데, 이 번에 참석한 학회가 그런 
취지의 곳이었다. 토론을 나눈 젊은 연구자들은 인터넷으로 
인한 문화체계의 변화 양상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다. 새로운 
사상（事象）에 대한 연구는 늘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과거
의 사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참고될 것이다. 연구란 
혼자만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과거를 향해 
던지는 시선 끝에 현재 또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리고 
연구자의 교류를 통해 그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 ‘새로운 지（知）’ 가 탄생하는 것이 아닐까.
（담당: 이케다 토모에/池田 智惠）
표지 사진은 2010년 7월 20일, 나가사키현 히
라도시 이키쓰키（生月） 섬의 고지에서 겐카이나
다（玄界灘, 현해탄）에 떠있는 오오시마（大島） 
방면을 찍은 것이다. 이키쓰키라는 지명은 먼 옛
날, 중국 여행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섬의 그림자를 본 순간 ‘안도의 한숨（이키）을 
내쉰다（쓰키）’ 는 말에서 유래한다. 이 섬은 남북
으로 약 10km, 동서 약 2km의 장형을 이루고 있
으며, 인구 7000명 가량의 ‘독자적인 문화’ 를 형
성해 왔다.
이키쓰키 섬은 히라도시（섬）에 근접해 있으며, 
중세 말기 그리스도교가 전래되었고 에도막부의 
탄압정책 이후에도 신도임을 숨긴 채 신자들이 살
아 왔다. 또 근세 이후 고래잡이로도 유명한 섬으
로서 , 그 중심세력이었던　마스토미（益富） 가문
은 마스토미쿠미（益富組）라는 집단을 이끌어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포경문화를 이루어냈다.
1991년 히라도 섬에서 가장 가까운 해협 ‘타쓰
노세토（辰ノ瀨戶）’ 에 이키쓰키 대교가 개통되
었다. 이 섬은 히라도 섬을 거쳐 규슈와 육로로 연
결되면서 ‘외딴 섬 중의 외딴섬’ 이었던 섬사람들
의 삶을 지탱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의 ‘외부와
의 접촉’ 은 이로써 시작된 것만은 아니다. 동아시
아적 관점에서 보면 이키쓰키 섬은 먼 옛날부터 
문화교섭의 선진 공간이었다. 지금 이 ‘녹색과 푸
른색이 어우러진 섬’ 은 새로운 무대로 변하고 있
다.
[촬영：아라타케 켄이치로（荒武 賢一朗）]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아 문화
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
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됩
니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20,000자 정도
　　중국어： 20,000자 정도
　　영　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 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십시오.
　　（b） 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 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목록없이 '각주'로만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한 상기 자수 이내로 작성
하여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5） 제출 마감일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우편번호564－8680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TEL : 06-6368-0256
 E-Mail : icis@jm.kansai-u.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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